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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며, Erickson [1]의 이론에

따르면 이시기에는 ‘친밀감 대 고립감’에 해당하는 시기로 직

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찾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이성에 대

한 이끌림은 건전한 데이트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고

서로간의 이상적인 사랑의 기대와 더불어 미래 배우자 선택과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나 Henton, Cate, Koval,

Lloyd와 Christopher [2]는 이 시기를 이성과의 교재와 이상적

인 사랑의 긍정적인 감정을 나누고 달콤함만을 추구하는 시기

만이 아니라, 데이트의 대상이 되는 상대 이성에게 혼란, 분

노, 질투 등의 부정적 정서 표출과 함께 폭력적인 양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고 주장하여 데이트폭력을 사회적 문제로서의

인식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실제 여대생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을 연구한 Choi [3]의 연구에서 어릴 적 경험하였던 가정

폭력 경험이 데이트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

하여 이 시기의 부정적 정서 표출이 친밀감이라는 발달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시기에서 표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데이트폭력이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

방에게 폭력적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되며, 특히 우리

나라에서 심각한 수준에 있다[4]. 실제 경찰청 발표한 최근 자

료에 따르면 상해, 폭행, 살인, 강간·강제추행 등이 연간 7000

여건씩 발생하며, 2012년 7,584명, 2013년 7,237명, 2014년

6,675명 2017년 7,692명으로 2014년도에 잠시 줄다가 다시 급

증하였다[5].

O'Keefe와 Medway [6]는 자아존중감과 데이트 폭력의 관

계는 충동성을 포함하여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데이트 상대

에게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

존중감과 데이트폭력행동에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아존

중감이 낮을수록 데이트폭력경험 중 심리적·신체적·성적인 데

이트폭력의 가해 경험이 많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데이트 폭력

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성 고정관념이란 여성과 남성에게 서로 다른 신체적, 사회

적 혹은 정신적 측면이 다르다고 미리 예측하고 모든 행동을

규정함으로써 오는 생각의 성에 대한 인식의 일반화를 가져오

는 것을 의미한다[7]. 또한 이러한 일반화로 인하여 특히 유교

사상이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의식

의 상징 혹은 여성은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잘못된 편견을 가

지게 되는 태도나 자세를 일컫는 말이다[8]. 이러한 성 고정관

념과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검증한 Lichte와 McCloskey의 연

구[9]에서 남녀관계에서 남자는 능동적이고 여자는 수동적이

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을 강조하는 유교적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가정에까지 이어지며 이는 자녀의 데이트폭

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이 지배적인 한국 사회는 남

성과 여성의 친밀한 관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데이트상황

에서 가해행동이 쉽게 허용되는 분위기로 되는 것도 문제지

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폭력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

하지 못한다[10]. 이는 폭력상황에 대한 낮은 인식이 폭력상

황을 확대시키는 데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사전연

구에서 사회가 폭력에 대해 허용적일수록 개인이 폭력을 인식

하는 수준은 낮고, 데이트폭력행동을 실제 폭력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12]. 이러한 점에서 사회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이러한 폭력 인식은 데이트폭력행동 발생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12]. 그러므로 데이트폭력 상황에

서 그것을 문제 행동으로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사회적 분

위기가 남녀 간에 일어나는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문제 행위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

위기에 달려있어 문제 상황에서 폭력인식을 제대로 하고 이를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친밀감의 발달 과업 달성을 해야 하는 초기 성인

기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

과 데이트폭력 대처방식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이들의 데이

트폭력이 결혼 후에 부부간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

학생의 데이트폭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이 최근에 이루어지

기 시작했으나 데이트폭력 관련변인 연구들이 소수 이루어졌

을 뿐,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과 데이트폭력 대처

방식의 관계를 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선

행연구들을 살펴 볼 때 데이트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잘 나타

내주고 있지만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

처 행동과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

식 또한 높아질 것이며, 초기 성인기 집단에서 발생하는 데이

트폭력의 대처와 중재개발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성 고정

관념, 폭력인식이 데이트폭력 대처방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및 성 고정관념과 폭력인식

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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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

인식과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의 차이를 비교한다.

-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용어 정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

련된 것으로써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자기존중

의 정도를 의미한다[13].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 [13]가 개

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를

Choi [14]가 번안하고 Kim [15]이 수정 보안한 도구에 의해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성 고정관념

성 고정관념이란 성과 관련하여 잘 변하지 아니하는, 행동

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또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집단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는 비교적

고정된 견해와 사고를 의미한다[16]. 본 연구에서는 Park [17]

이 Kim [8]의 척도를 신뢰도 계수를 높여 재구성한 도구에

의해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폭력인식

폭력인식은 데이트관계에 있는 사람이 서로에게 지니고 있

는 폭력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폭력정당화’는 데이트관계에

서 신체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신념정도이

며. ‘데이트관계신화’는 데이트관계에 있는 연인 간의 비합리

적인 잘못된 폭력 신념을 의미한다[12]. 본 연구에서는 폭력인

식척도 Gunter [18], Potter와 Warren [19]의 연구를 토대로

Kwak [20]가 구성한 폭력인식태도 1문항과 Lim, Jung, Lee

[12]가 5문항을 개발한 도구에 의해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데이트폭력대처방식

데이트폭력대처방식이란 데이트폭력에 대한 문제해결방법

으로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가 있다. 적극적 대처란 문제

중심 대처로써 문제가 되는 객관적 상황 그 자체를 제거하거

나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문제해결

하기, 정보수집하기, 대안을 선택하고 검토하는 것이 포함된

다. 소극적 대처란 정서중심 대처로서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문제를 회피하거나 거리두기, 최소

화하기, 긍정적인 비유하기 등과 같은 행동을 한다[21,22]. 본

연구에서는 Lazarus와 Folkman [21]이 개발한 척도를 Kim

[23]가 수정, 보완하고 Ha [22]가 재구성한 도구에 의해 측정

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이

데이트폭력대처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경기도 수원

시에 소재하는 D대학에 재학 중인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학생을 편의 표집하여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300

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 중 회수 된 설문지는 273부(91%)

였으며, 응답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불성실한 응답, 무응답

등을 한 62명을 제외한 총 211명(70.33%)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

하였다. 설문에 포함되는 내용은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 그리고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으로 구성되

어 있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3]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도구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를 Choi [14]가 번안하

고 Kim [15]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개인의 자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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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정도와 자아 승인 양상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

다.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척도

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부정적 문항(3, 5, 9)에 대한 응답은

역으로 채점하며,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15]의 연구

에서 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7였다.

성 고정관념

성 고정관념은 Park [17]이 Kim [8]의 도구를 신뢰도 계수

를 높이기 위해 수정 및 보완하여 3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Likert식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구성

되어 있다. 모두 5개의 하위 척도인 가정적 성역할, 사회적 성

역할, 직업 및 외적 특성, 지적특성, 사회 심리적 특징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총 30문항이다. 본 도구의 점수는 점수가 높을

수록 성 고정관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

[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71였다.

폭력인식

폭력인식 도구는 Kwak [20]가 개발한 폭력인식 태도 1문항

과 Lim, Jung, Lee [12]가 개발한 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

용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 영역은 폭력 정당화 3문항과 데이트

관계신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폭력정당화와 데이트관계 신화가 높음을 의미한

다. Lim 등[12]의 연구에서 폭력 정당화의 Cronbach's α는 .71

로, 데이트관계 신화의 Cronbach's α는 .62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1였다.

데이트폭력대처방식

데이트폭력대처방식 도구는 Lazarus와 Folkman [21]이 스

트레스 대처를 위해 개발한 척도를 데이트폭력대처방식에 맞

게 Kim [23]가 수정, 보완하고 Ha [22]가 재구성한 63문항을

사용하였다. 63문항을 문제 중심적 대처 21문항, 사회적 지지

추구 6문항, 정서 완화적 대처 25문항, 소망적 사고의 11문항

의 4가지 하위차원으로 대처방식을 분류하였다. 이들 4개의

요인 중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요인을 합하여

적극적 대처로 보았고, 정서 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요인

을 묶어서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며,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1)’에서 ‘아주 많이 사용한다

(4)’로 채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부분의 대처 기제를 많

이 사용한 것이다. 질문지 구성 중 하위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과 Ha [2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3이었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시행되

었으며, 자료 수집 전 일개대학의 각 학과의 학과장에게 연구

의 목적을 설명하고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각 학과의 강의 시간을 확인한 후 쉬는 시간 중간에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윤리적인 보호

를 위하여 자료수집 전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필요성, 참여

의 자발성, 정보의 비밀유지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

구 참여 동의를 한 학생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한 후

수집하였다. 또한 설문을 마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문구류로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 하였다.

둘째,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 데이트폭력대처

방식의 빈도, 평균, 표준편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

계 분석을 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

념, 폭력인식, 데이트폭력대처방식의 차이를 알기위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넷째,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 데이트폭력 대처

방식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결 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총 211명으로 성별은 여성이 78.7% (166명)였다. 평

균 연령은 20.5세이며, 학과는 보건계열, 비보건 계열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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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129명), 38.9% (82명)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56.4%

(119명)로 높았으며, 현재 교제유무는 예, 아니오 각각 29.9%

(63명), 70.1% (148명)로 나타났다. 이성교제경험은 없음, 1~3

명, 4~6명, 7~9명, 10명 이상이 각각 22.7% (48명), 41.2% (87

명), 25.6% (54명), 7.6% (16명), 2.8% (6명)이었으며, 데이트

폭력경험은 가해경험 있다, 피해경험 있다, 없다가 각각 1.4%

(3명), 3.8% (8명), 94.8% (200명)이었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

데이트폭력 대처방식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 및 데이트폭

력 대처방식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평균 2.90점이었다. 자

아존중감에서 선행논문과 비교하기 위한 평균점수는 총점 40

점 만점에 평균 29.01점이었다. 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은 5점

만점에 평균 2.02점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폭력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4.51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대처

방식의 평균 점수는 적극적 대처방식, 소극적 대처방식 각각

4점 만점에 2.25점, 2.16점이었다.

세부사항을 보았을 때, 첫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서 가

장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이었고(3.21±0.56),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가 각 하위

영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2.00±0.65).

둘째, 대학생의 성 고정관념 분석결과 ‘여자는 남자보다 더

외모에 신경을 쓴다’가 가장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항목이

었고(3.38±1.18), ‘남편과 아내의 가정에서의 의사결정권은 동

등해야한다’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 나타났다(1.51±0.86).

셋째, 대학생의 폭력인식에서 폭력 정당화문항에서는 ‘뺨

때리기나 발로 차는 정도의 폭력은 용서받을 수 있다’가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고(4.69±0.63), 데이트관계

신화문항에서 가장 높은 항목은 ‘연인 간의 폭력은 사적인 일

이므로 제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이었다(4.74±0.61).

넷째,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은 적극적 대처방식영

역에서 가장 평균점수가 높은 항목이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

야 할 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세운다’이었고(3.18±0.73), 가장

낮은 항목은 ‘내가 문제를 자초했음을 인정한다’이었다

(1.88±0.94). 소극적 대처방식영역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의 문항이 가장 평균점수가

높게 나왔고(2.87±0.86), 가장 낮은 항목은 ‘다른 사람에게 분

풀이를 한다’이었다(1.47±0.7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 데이트폭력 대처방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3와 같다. 대학생의 나이는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375, p<.018). 23세

이상의 평균점수 3.07점, 23세 미만의 평균점수 2.86점으로 23

세 이상인 경우가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교제 유무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508,

p<.013). 현재 교제 유무에 ‘예’라고 답한 학생의 평균점수

3.02점, ‘아니오’라고 답한 학생의 평균점수 2.85점으로 ‘예’라

고 답한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고정관념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고정관념 분석결과는 다

음 Table 3와 같다. 대학생의 성별은 성 고정관념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451, p<.001). 남

자의 평균점수 2.30점, 여자의 평균점수 1.95점으로 남자의 성

고정관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나이는 성 고정관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837, p<.005). 23세 이상의 평균점

수가 2.30점, 23세 미만의 평균점수가 1.98점으로 23세 이상이

성 고정관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학과는 성 고정관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011, p<.003). 보건계열의 평균점수

1.93점, 비보건 계열 평균점수 2.18점으로 비보건계열의 성 고

정관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폭력인식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폭력인식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3와 같다. 대학생의 성별은 폭력인식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06, p<.020). 남자의

평균점수 4.31점, 여자의 평균점수 4.56점으로 여자의 폭력인

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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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45 21.3

Female 166 78.7

Age(yrs)
<23 178 84.3

>23 33 15.7

Major
Health science 129 61.1

Non-health science 82 38.9

Religion

Christ 64 30.3

Catholic 22 10.4

Buddhism 6 2.8

No religion 119 56.4

Current status of being in

relationship

Yes 63 29.9

No 148 70.1

Experience of being in relationship

(number of people)

None 48 22.7

1-3 87 41.2

4-6 54 25.6

7-9 16 7.6

>10 6 2.8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Being perpetrator 3 1.4

Being victim 8 3.8

Not applicable 200 94.8

Table 2. College Student's Self-esteem, Gender, Violence, and Coping Types (N=211)

Categories Mean±SD

Self-esteem 2.90±0.46/4.00

Gender stereotype 2.02±0.61/5.00

Perception of violence 4.51±0.49/5.00

Coping types
Active coping 2.25±0.38/4.00

Passive coping 2.16±0.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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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in Self-esteem, Gender Stereotype, Perception of Violence, and Coping Types Regarding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lf-esteem Gender stereotype
Perception of

Violence

Coping type

Active coping

mean

±SD
t/F (p)

mean

±SD
t/F (p)

mean

±SD
t/F (p)

mean

±SD
t/F

Gender
Male 45 2.99±0.45 1.604

(.110)

2.30±0.62 3.451

(.001)

4.31±0.66 -2.406

(.020)

1.96±0.30 2.0

(.04Female 166 2.87±0.45 1.95±0.58 4.56±0.42 1.87±0.27

Age (yrs)
<23 178 2.86±0.45 -2.375

(.018
*
)

1.98±0.59 -2.837

(.005
*
)

4.52±0.50 0.913

(.362)

1.86±0.27 -3.8

(<.0>23 33 3.07±0.40 2.30±0.61 4.43±0.43 2.06±0.29

Major
Hygiene 129 2.87±0.47 -1.173

(.242)

1.93±0.57 -3.011

(.003
*
)

4.55±0.47 1.805

(.072)

1.86±0.26 -1.7

(.07Non-hygiene 82 2.94±0.42 2.18±0.61 4.43±0.50 1.93±0.30

Religion

Christian 64 2.94±0.47

1.128

(.339)

2.18±0.57

2.125

(.098)

4.45±0.49

1.195

(.313)

1.94±0.25

1.1

(.31

Catholic 22 2.95±0.36 1.90±0.54 4.53±0.47 1.91±0.29

Buddhism 6 2.61±0.31 2.12±0.80 4.83±0.25 1.89±0.25

None 119 2.88±0.46 1.97±0.61 4.52±0.49 1.86±0.29

Current status of being

in relationship

Yes 63 3.02±0.49 2.508

(.013)

2.01±0.57 -0.296

(.768)

4.54±0.40 0.603

(.547)

1.91±0.28 0.6

(.52No 148 2.85±0.42 2.04±0.61 4.49±0.52 1.88±0.28

Experience of being in

relationship

None 48 2.83±0.45

0.883

(.475)

1.92±0.59

1.944

(.104)

4.43±0.56

0.580

(.677)

1.84±0.27

1.1

(.35

1-3 87 2.94±0.48 2.000.62 4.55±0.48 1.94±0.28

4-6 54 2.91±0.38 2.07±0.55 4.48±0.49 1.86±0.26

7-9 16 2.90±0.52 2.17±0.66 4.57±0.33 1.89±0.36

>10 6 2.65±0.37 2.56±0.60 4.50±0.34 1.86±0.24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As a perpetrator 3 2.93±0.70

0.163

(.850)

2.31±0.27

1.913

(.150)

4.33±0.44

0.759

(.469)

1.89±0.42

0.8

(.43As a victim 8 2.81±0.45 2.40±0.51 4.33±0.30 2.02±0.13

Not applicable 200 2.90±0.45 2.01±0.60 4.52±0.49 1.8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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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Gender Stereotype, Violence, and Coping Types

(N=211)

Categories
Active coping Passive coping

r (p) r (p)

Self-esteem .145(.036) -.044(.530)

Gender stereotype .025(.714) .317(.<001)

Perception of violence .060(.389) -.172(.01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폭력 대처방식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다른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의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3와 같다. 대학생의 성별은 적극적 대처

(t=2.002, p<.047)와 소극적 대처(t=2.067, p<.040)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대처에서

남자의 평균점수는 1.96점, 여자의 평균점수는 1.87점으로 남자

가 적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대처에서 남자 평균점수는 3.04점, 여자 평균점수는 2.84점으로

남자가 소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나이는 적극적 대처(t=-3.868, p<.000)와 소극적

대처(t=-3.845, p<.00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대처에서 23세 미만 평균점수 1.86

점, 23세 이상 평균점수 2.06점으로 23세 이상이 적극적 대처

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대처에서 23세

미만 평균점수 2.82점, 23세 이상 평균점수 3.23점으로 23세

이상이 소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학과는 소극적 대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250, p<.001). 소극적 대처에

서 보건계열의 평균점수 2.82점, 비보건계열의 평균점수 3.04

점으로 비 보건계열이 소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경험은 소극적 대처에서만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927, p<.008). ‘가

해경험 있다’에 답한 경우의 평균점수는 2.91점, ‘피해경험 있

다’에 답한 경우의 평균점수는 3.51점, ‘없음’에 답한 경우의

평균점수는 2.86점으로 ‘피해경험 있다’에 답한 경우가 소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과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과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의 상관관계는 다음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자

아존중감과 데이트폭력 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에서는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r=.145, p<.036)를 보였다. 따라서 자아존중

감이 높으면 적극적 대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고정관념과 소극적 대처에서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317, p<.000)를 보였다. 따라서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소

극적 대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인식과 소극적 대처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172,

p<.013)를 보였다. 따라서 폭력인식이 높을수록 소극적 대처

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 데

이트폭력 대처방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보고, 동시에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과

데이트폭력 대처방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첫째,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총점 40점 만점

에 평균점수 29.01이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15]의 연구결과 30.37점 보다 낮은 점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는 5점 만점에 23세 이상은 3.07점, 23세 미만은

2.86점으로 23세 이상이 23세 미만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현재 교제유무에서는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

의 평균점수가 3.02점으로 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평

균점수 2.8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성별, 학과,

종교, 이성교제경험, 데이트폭력 경험은 결과 값이 유의 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Kim [15]의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총점만 다루었기 때문에 개별적 특성 하나하나

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었다.

둘째,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성 고정관념은 5점 만점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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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2.02점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

는 남자의 평균점수가 2.30점으로 여자의 평균점수인 1.95점보

다 높아 남자가 여자보다 성 고정관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17]과 Yoon [24]의 연

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나이에 따른 차이에서는 23세 미만의 평균점수 1.98점, 23세

이상의 평균점수 2.30점으로 나이가 높을수록 성 고정관념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같은 결과는 Park [17]의 연구에서 20세

이하의 평균점수 2.26점, 21-22세의 평균점수 2.31점, 23세 이

상 평균점수 2.58점으로 23세 이상이 성 고정관념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Choi [3]에 따르면 성 고

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성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피

해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데이트폭력 경험

이 있는 대상자가 적었고, 성 고정관념을 암묵적, 명목적인 세

부사항으로 나누어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폭력인식에서 성별에 따른 결

과는 남성이 5점 만점에 평균점수 4.31점, 여성이 5점 만점에

평균점수 4.56점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5점 만점에

4점을 넘은 점수로 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Ha [22]의 선행 연구 결과인 남성 5점

만점에 평균점수 4.04점, 여성 5점 만점에 평균점수 4.40점보

다 높은 점수였다. 이는 최근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폭력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되고,

사회적 문제로 자주 접하게 되면서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연령, 학과, 종교, 현재 교제유무, 이성교제 경험, 데

이트폭력 경험에 따른 폭력인식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

지 않았다.

넷째, 본 연구결과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에서 적극적 대처의

평균은 4점 만점에 2.52점이며, 소극적 대처의 평균은 4점 만

점에 2.16점이었다. 이는 데이트폭력의 인식과 대처에 관해 연

구한 Ha [22]의 연구결과에서 적극적 대처 2.46점, 소극적 대

처 2.15점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의 차이를 보면, 적극적

및 소극적대방식 모두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적극적

대처방식에서 남자의 평균점수는 1.96점, 여자의 평균점수는

1.87점으로 4점 만점에 중간점수 2점 이하로 나타났으며, 남자

가 여자보다 적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t=2.002). 소극적 대처방식에서는 남자의 평균점수는 3.04

점, 여자의 평균점수는 2.84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소극적 대

처방식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067). 즉 남

자가 여자보다 적극적 및 소극적 대처 양 측면을 모두 더 많

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Ha [22]의 결과와 유사하

게 나타난다.

나이와의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적극

적 대처 및 소극적 대처방식 모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적극적 대처방식에서 23세 이상이 23세 미만보다 적극적 대처

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대처방식에서

는 23세 미만에서 소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t=-3.845). 즉, 23세 이상이 적극적 대처 및 소극적 대

처 양 측면을 모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

이와 상관없이 소극적 대처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의 연구[25]

에 따르면 남·여대학생 모두 소극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다

는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보건계열과 비보건 계열의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차이를 보

았을 때, 소극적 대처방식에서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보

건계열의 소극적 대처방식의 평균점수는 2.78점, 비보건 계열

의 평균점수는 3.04점으로 비보건 계열 학생이 소극적 대처방

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t=-3.250). 이

는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의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차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데이트폭력 경험에서의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소극적 대처에서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데이

트폭력 ‘가해경험이 있다’에서는 평균점수가 2.91점으로 나타

났고, ‘피해경험 있다’에서는 평균점수 3.52점, ‘없음’에서는

2.86점으로 나타났다. 즉 ‘피해경험 있다’에게서 소극적 대처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4.927). 이는 Kim [25]에서

폭력을 경험한 경우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

로 해석 할 수 있다. 이 외에 종교, 현재교제유무, 이성교제경

험에서의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과 데

이트폭력 대처방식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적

극적 대처, 성 고정관념과 소극적 대처간의 상관관계에서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인식과 소

극적 대처에서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아존중

감과 적극적 대처간의 유의한 상관성은 통계적으로 자존감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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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Ha [26]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학생의

높은 자존감은 개인이 선택하는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적극적 대처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 고정관념이 높은 대학생들의 경우 소극적 대처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 고정관념이 확고한 대학

생의 경우 소극적 대처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Yoon [24]의 연구에서도 성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회피 성향

이 높았고, Kim [25]의 연구에서도 성역할의 태도가 전통적인

집단에서 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

사하였다.

또한 폭력인식이 높을수록 소극적 대처는 적게 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Ha [22]의 연구에서 폭력인식은 적극적

대처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폭력인식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방식의 사용이 높으며, 소극적 대처방식의 사용은 낮아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식이 높으면 소극적 대처 또한

낮다는 의미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을 막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다

양한 전략이 대학 내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겠으며,

성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성역할 풍토

조정을 위한 대학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이

데이트폭력 대처방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에 수원시에 소재한 D대학교 보건계

열, 비보건계열 대학생 211명이었으며, 자료 수집은 일반적 특

성 7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성 고정관념 30문항, 폭력인식

6문항, 데이트폭력 대처방식 63문항으로 총 116문항의 구조화

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6년 8월 29일부터 2016년 9월 20일

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40점 만점에 평균점수 29.01점

이었으며, 성 고정관념은 5점 만점에 평균 2.02점으로 대체로

평균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폭력인식은 남녀

모두 5점 만점에 4점을 넘어 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 고정관념, 폭력인식과 데이

트폭력 대처방식과의 상관관계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적극적 대처를 사용하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D대학의 보건 및

비보건 계열 재학 중인 학생 중에 211명만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하였기 때문에 본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

다. 이러한 점에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보다 일반화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데이트폭력 대

처에 관해 피해 대학생만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한

다면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가해·피해 경험을 조사하

였지만 결과적으로 ‘피해경험이 없다’가 94.8%로 나타났기 때

문에 본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후 다른 대

상자를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재 확인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대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인 직장인이나 이성교

제를 하고 있는 성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대상에서 여자의 비율이 높고 현실적으로 데

이트폭력에서 여자가 피해가 되는 사례가 더욱 우세하지만,

성문제, 폭력인식과 데이트폭력 대처에 대한 양상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관련 문제에서도 관심을 기울

여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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